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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제선원장현봉법현(玄峯法玄) 선사는…

•1952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

•1987년 장성 백양사로 출가

•서옹대종사 문하의 시몽화상을 은사로 득도

•사미계를 받은 후 서옹대종사 시봉

•1992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서옹대종사께서 정법을 부촉하신 장실(丈室) 법제자

제산종성(濟山宗成) 선사의 법을 이음

•경북 상주 임제선원에 주석

•법문집〈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지난 6월 4일은불교의수행전통인하안거(夏安居)가시작되는날이었다. 안거는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스님들이선방에서외부출입을끊고참선수행에전념하는것으로한국불
교에만있는독특한수행제도다. 국내최대불교종단조계종에서는매년안거때마다전국
의100여개선원에서2천200여스님들이수행에매진한다. 
불조 정전의 법맥을 계승하여 밝히는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은 평소 화두공부에 대해서

“배고픈사람이종일밥이야기만해야배가부르지않듯이마음눈을뜨지못한사람이아무
리알음알이로불법(佛法)을말하고배워도알음알이가끊어진참자기는모르는것이다. 그
러므로불법의궁극적목적인참자기를밝히는최상승참선공부의시작과끝은조사의화
두(話頭)를올바로들어확철히깨닫는데있다”고역설한다.
임제회의참선불자들을이끄시는스님은말세의눈먼무리들이저마다조사의격외화두

(格外話頭)를 알음알이로떠드는모습이군맹무상(群盲撫象) 격이라이를시정코자본지풍
광(本地風光)과불조(佛祖)의전기대용(全機大用)을밝힌스님의하안거결제상단격외법문
과제창을지상(紙上)에게재하는것임을밝혔다. 독자들도불조의정법을배워궁극적으로
진실한자기를밝히기를바라는마음에서다.

佛紀 2556年 夏安居 結制法門

聖 諦 궏 然
성 제 확 연

垂示云

大丈夫秉慧劍하니 如擊石火閃電光이라

指걨궄能成駿馬하니 叢林分別 莫思量하라

直指人心別傳旨여 黑似漆兮明如日이라

許걛胡知不許會하니 九九元걐八十一이로다

又拙頌云하되

궏然無聖又不識이여 갥浮打鼓蘇州舞로다

藥因救病出갏甁하니 同門出入是쮌촭로다

喝一喝

擧達磨大師 因겳武帝問하되 如何是聖諦第一義닛고한데 曰궏然無聖이라하고 帝云 對朕者誰오 祖曰 不識이라하니 帝不契어늘 祖遂渡

江至魏하다 武帝擧問誌公하니 誌公이 云하되 陛下還識此人겘아 帝云不識이라하니 誌公이 云하되 此是觀音大師라 傳佛心印이니다하니

帝悔하여當遣使詔之어늘誌公云하되莫道陛下詔하라闔國人去라도他亦不廻니다하다

拙이云하되궏然無聖이여家貧에思賢妻하고國難에思良相이로다

對朕者不識이여東궋 不見西궋利로다

雪竇顯이 頌云하되 聖諦궏然 何當辨的고 對朕者誰오하니 還云不識이로다 因玆暗渡江하니 갎免生深棘이리오 闔國人追라도 不再걐여

千古萬古 空相憶이로다 休相憶하라 淸風켟地有何極고하고 師顧視左右云 者裏還有祖師졟하고 自云하되 有인댄 喚걐與老僧洗脚하라

하니拙이云하되以熱治熱하고以楔拔楔이로다

佛鑑勤이 頌云하되 始聞樓閣一聲鍾하니 日煖蒼龍睡正濃이로다. 再擊鳳凰臺上鼓하니 夜半祥걁未飛舞로다 帝基永固如盤石이라 胡僧

費盡平生力이로다遙指小林歸去걐하니春風一經花걎藉로다하니拙이云하되鷄寒上樹하고鴨寒下水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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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하여 이르되

대장부가 지혜보검을 잡으니
돌을 치자 불이 튀고 번개 치자 번쩍하도다.
사슴을 가리켜 문득 준마가 되니
총림은 분별로 사량치 말지니라.
곧게 사람 마음을 가리켜 특별히 전한 뜻은
검기로는 옻칠 같고 밝기로는 해와 같도다.
노호가 괓知(요지)함은 허락하고 會(합회)함은 허락지
않으니
구구는 원래로 팔십일이니라. 

거하되 달마대사에게 양무제가 묻되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뜻입니까?”
말하되

“크게 비어서 성스러움이 없다.”
무제가 이르되

“짐을 대한 자는 누구입니까?”
조사 말하되

“모른다.”
하니 무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조사가 마침내 강을
건너 위나라에 이르니라.

무제가이일을지공대사에게물으니지공이말하길

“폐하 이 사람을 알아보셨습니까?”
무제가 이르되

“몰랐습니다.”
지공이 이르되

“이분은관음대사이니부처님의심인을전하십니다.”
무제가 뉘우치고 칙사를 보내어 모셔오도록 하니 지
공이 말하되

“폐하께서 조서를 내려 말하지 마소서. 온 나라 사람
이 가더라도 그 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졸납이 이 법문에 이르되
“비어서 성스러움이 없음이여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
하도다. 짐을 대한 자가 모른다 하니 동쪽 가게는 서
쪽 가게의 이익을 보지 못하도다.”

설두현이 송하여 이르되
“성스런 진리가 크게 비었음을 어떻게 분명히 알
꼬? 짐을 대한 자 누구요? 하니 도리어 모른다 하도
다.”

이로 인해 가만히 강을 건너가니 어찌 우거진 가시
밭 삶을 면할 수 있으리오. 온 나라 사람이 쫓아가도
다시 오지 않음이여. 천고만고에 부질없이 서로 생
각하도다. 서로 생각함을 쉬거라. 맑은 바람이 대지
를 휩쓰니 어찌 다함이 있으리오. 설두 선사께서 좌
우를 돌아보시고 이르되“이 속에 도리어 조사가 있

느냐?”스스로 이르되
“있다면 불러다가 노승의 발을 씻도록 하거라.”하니
여기에 졸납이 이르되

“뜨거운 열로써 열을 없애고 기둥으로써 기둥을 뽑
는도다.”

불감근 선사가 송하되
“누각의 한 종소리가 처음 들리니
따뜻한 날 푸른 용은 잠이 깊이 들었도다. 
다시 봉황대에서 북을 치니
밤이 깊어 난새는 날아서 춤추지 않도다. 
무제의 기반이 길이 견고하여 반석과 같은지라
오랑캐 중이 평생의 힘을 다 써버렸도다.
멀리 저쪽 소림굴로 돌아가 버리니
봄바람 한 번 지나자 꽃잎이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
럽도다.”
하니, 이 법문에 졸납이 말하되

“닭은 차면 나무에 오르고
오리는 차면 물로 내리도다.”
또 졸납이 송하여 말하되

“크게 비어 성스러움 없고 또 모른다함이여
나부에서 북을 치니 소주에서 춤을 추네
약은 병을 구하려 금병에서 나오나니
같은 문으로 출입하나 서로 원수지간이로다. 

일할을 할하다.

達磨(달마) 대사는?
?~495, ?~436, 346~495, ?~528

의 여러 설이 있음. 菩提達磨(보리달마)의 약칭 중국 선종
의 초조. 남인도 또는 波斯國(파사국) 셋째 왕자로 태어
나 般若多갥(반야다라)의 법을 잇고 중국 남북조시대 광

주서 양무제를 만났으나 계합하지 못함. 그 후 소림
사서 면벽 9년 후 2조 혜가에게 법을 전함. 전하는 어
록은 二入四궋걩(이입사행론) 血脈걩(혈맥론)

誌公(지공) 스님은?
418~514 갏겓寶誌(금릉보지)로서 위진남북조시대 스님

雪竇(설두) 스님은?
980~1052 송대 운문종 스님. 이름은 重顯(중현) 지문
광조의 법을 이음. 경덕전등록을 중심으로 고칙 100
여칙을 뽑아 頌古(송고)를 지어 이를 雪竇頌古(설두송고)

라함. 

碧巖걧(벽암록)에 의하면 佛祖傳燈(불조전등) 28조이신 達磨大師(달마대사)는 남인도국
셋째 왕자로 태어나 般若多갥尊者(반야다라존자)의 법을 잇고 중국 남북조시대(普通
元年(보통원년) A.D 520년)에 건너와서 처음 양무제를 만나서 이상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서 양무제와 機緣(기연)이 맞지 않자 몰래 양나라를 떠나서 위나라(효명제
때) 小林窟(소림굴)로 들어가 면벽 9년 후에 2조 慧可(혜가)를 만났으니 그 지방에선
壁觀波갥門(벽관바라문)이라 불렀습니다. 
양무제는 그 후 誌公和尙(지공화상)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지공은“폐하, 이 사람

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제는“모릅니다.”하니 지공이 문득 말하기를
“이 분은 관음대사로서 부처님의 心印(심인)을 전하십니다.”
이에 무제가 뉘우치고서
“사신을 보내어 달마를 모셔 오겠다.”
고 했으나 지공은 만류하면서
“온 나라 사람이 다 간다 해도 그 분은 오지 않습니다.”하였습니다.
후위(後魏겗魏(후위북위)) 때 光通괹師(광통율사)와 菩提괥支三藏(보제유지삼장)이 달마

대사와 더불어 도를 논했다. 
그런데 달마는 모양 있는 것을 배척하고 마음만을 가리키니 국이 좁은 생각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자 광통율사와 보리유지삼장 둘이서 다투어 해칠 마음을 일

으켜서 여러 번 독약을 먹였으나 여섯 번째 이르러서는 교화의 인연을 다 마치
시고 법을 전하실 사람을 얻었는지라, 마침내 단정히 앉아 돌아가시니 웅이산 정
림사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뒤에 위나라 宋雲(송운)이 사신으로서 총령서 대사를 만나니 손에 짚신 한 짝만

들고서 인도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제가 추억하여 스스로 비문을 지어 이르되
“슬프도다 (양무제가)보고도 보지 못하고 만나고도 만나지 못했으며 (송운이)
길에서 우연히 만나고도 만나지 못했으니 옛적이나 지금이나 원통하고 한스럽
도다.”
다시 찬탄하여 이르기를

“마음이 있으면 광겁토록 범부에 걸려 있고 마음이 없으면 찰나에 묘각에 오
르도다.”하였습니다. 

크게 비어서 성스러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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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약주

時後魏 光通괹師 菩提流支三藏 與師論議 師斥相指心 而編局之量

自不堪任 競起害心 겤加毒藥 至第괯度 化緣已畢 傳法得人 遂不復救

端居而逝 葬於熊耳山 定林寺 後魏宋雲 奉使於蔥嶺遇師 手휴隻履而往

武帝追憶 自撰碑文云 嗟夫 見之不見 逢之不逢 遇之不遇 今之古之

怨之恨之 復讚云心有也 曠劫而滯凡夫 心無也 刹那而登妙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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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달마대사는 동토에 대승근기가 있음을
멀리서 관찰하시고 바다를 건너 일부러 오셔서 心印
(심인)만을 오직 전하여 미혹한 중생에게 문자를 세우
지 않고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자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도록 열어보였으니 만약 이와 같이 보아
얻으면 문득 자기에게 일체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굴려서 벗어난 마음의 체가 나타나 이룸이 있는 것
임을 圓悟禪師(원오선사)는 평창하셨습니다. 
그러나 명안 종사께서 이와 같이 밝히셨음에도 불

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총림에서 是非得失(시비득실)의
분별심을 한 칼로 두 동강을 내고서 쭣쭣落落(쇄쇄낙

낙)(티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짝이 없이 높은 모양)한
자기 본래 마음을 본 사람이 그 몇 사람이나 되겠습
니까? 그리하여 허다히 눈먼 납자들은 무제가 달마
대사에게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가는 뜻입니
까?”,“크게 비어서 성스런 진리도 없다.”는 달마대사
의 말에 걸려서 제일의제니 제이의제니 혹은 성스럽
다 성스럽지 않다는 분별심을 놓아버릴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말로 알고서 분별생각 이전으로 돌아가기
를 권하는 뜻으로 달마의 궏然無聖(확연무성)을 장
황하게 풀이하고 있으며, 또한 無分別(무분별)의 입
장에서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달마가 不識(불

식)(모른다)이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견해는 조사의 뜻과는 천지현격일 뿐만 아니라 아직
도 敎(교)와 禪(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分別情
識(분별정식)으로 格外話頭(격외화두)를 思量卜卓 安排(사량복

탁 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評唱(평창)에 이르되
“五祖先師(오조선사)가 일찍이 말씀하셨다. 이 궏然無
聖(확연무성)을 어떤 사람이 뚫어서 얻으면 자기 집에
돌아가 편안히 앉으리라. 하나 같이 언어문자를 사
용했으나 무제의 칠통을 타파해준 것은 그중에 특별
히 달마가 기특하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그리하여 말하기를 이 한 마디를 참구하여 뚫어
얻으면 천 마디 만 마디를 일시에 뚫을 것이니 자연
스럽게 분별심이 끊어진 곳에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
지 않고 붙잡으리라. 
옛 사람이 말하기를 뼈를 갈고 몸을 부수어도 족

히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나니 이 한 마디가 백억 법
문을 초월해버렸도다.”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양무제에게 敎家(교가)의 極妙窮玄處
(극묘궁현처)인 眞俗不二(진속불이)의 聖諦第一義(성제제일의)를
說(설)한 婁約法師(누약법사)와 傅大士(부대사)와 昭明太子
(소명태자)등의 法門(법문)이 있다.
그렇지만 달마 대사가“비어서 성스러운 진리가

없다(궏然無聖확연무성)”는 법문은 저 敎家(교가)의 어떤
분별심으로 조작된 말 한 마디도 끼어들 여지가 없
는 自家(자가)의 本分事 當處(본분사 당처)를 둘어낸 것이기
때문에 무제의 칠통을 타파해 준 법문으로는 달마의
이 법문이 그 중에 특별히 기특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여 저 敎家(교가)의 법문은 배고픈 사람에

게 떡 이야기를 해준 격이요. 
달마는 배고픈 사람에게 실제로 떡을 손에 쥐어준

격이니 이 때 만약 달마가 준 떡을 무제가 먹을 줄만
알았던들 영원히 주림을 면했을 것이니 배고픈 마음
을 끊고 앉은 채로〈坐得斷(좌득단)〉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 본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把得定(파득
정)〉이니 이는 배고픈 사람이 주린 배만 채우면 본
래 원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 永嘉大師(영가대사)는 이르시되
“그 은혜는 뼈를 가루내고 몸을 부수어도 갚을 수
없으니 한 말씀이 밝게 백억 법문을 초월했도다〈粉
骨碎身未足酬(분골쇄신미족수) 一句괓然超百億(일구요연초백

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달마대사의 이러한 기특한 자비심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 人我見(인아견)을 내어 다시 묻기를
“짐을 대한 자는 누굽니까?〈對朕者誰(대짐자수)〉”하
자 달마는“모른다〈不識(불식)〉”하고 배고픈 무제에게
떡 하나를 다시 쥐어준 뜻을 모르고서〈겘知落處(부지

낙처)〉눈을 굳이 다른 곳으로 움직여 찾으니〈直得武
帝眼目定動(직득무제안목정동)〉여기서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없다 해도 맞지 않고 무분별의 입장에서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조사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白雲守端和尙(백운수단화상)이 이 법문에 송
하시되

화살 하나로 거뜬히 수리 한 마리를 떨어뜨리고
다시 화살 하나로 넉넉히 떨어뜨리고서
바로 소실봉 앞에 돌아가 앉았으니
양주여 다시 가서 부르겠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배고픈 임금에게 수리를 두 번이나 잡아 주었으면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배를 채우면 될 것이지 먹
을 줄은 모르고서 어떤 멍청한 놈이 달마대사를 또
부르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端和尙有頌云(단화상유송운)…復云 誰欲招(부운 수욕초)〉

이상의 백운단 선사의 송을 바로 알면 달마대사의
궏然無聖法門(확연무성법문)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며
저 雪竇頌(설두송)과 佛鑑勤頌(불감근송)과 拙衲(졸납)의 頌
(송)도 모두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 양무제는 일찍이 가사를 입고서 스스로「放光
般若經」(방광반야경)을 강설하였으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황금으로 변하는 감응을 얻었는지라 도
를 밝혀 부처님을 받들고 천하에 절을 짓고 스님을
배출하도록 조서를 내렸으며 부처님의 교법에 의지
하여 수행을 하니 사람들이 불심천자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佛法(불법)에 대한 훌륭한 신심과 이해와
공덕을 갖춘 佛心天子(불심천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서
있는 발아래를 살펴볼 줄 모르고서 달마스님을 처음
만나서 묻기를
“짐이 절을 일으키고 스님들을 출가시켰으니 어
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 대사가 이르되
“공덕이 없다.”고 친절하고도 친절하게 일러 주었
지만 무제는 알아듣지 못하고 달마대사 진면목을 보
지 못했습니다.
이 無功德(무공덕)(공덕이 없다)이라는 화두를 흔히

말하기를
“무제가 有걼功德(유루공덕)에 걸려있기 때문에 달마
가 無걼功德(무루공덕)을 알려준 것이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敎家(교가)의 分別妄識(분별망식)이지
조사의 뜻과는 또한 천지현격이라 하겠습니다. 
佛法(불법)의 生命(생명)은 종일 떡 이야기만 하는 언

어문자에 있지 않고 직접 떡을 먹어 주림을 면하는
자기 마음을 바로 아는데 있습니다. 
이 자기 마음을 바로 알면 저 달마대사의 無功德(무

공덕).궏然無聖(확연무성).不識(불식)이라 말씀하신 뜻을 바로
알수있을뿐만아니라직접떡을쥐어준조사의자
비가비로소얼마나친절한가를알수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죠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ow:1856~1950)는 문
학자로서 일생에 노벨상 수상의 영광과 향년 95세의
장수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을 때 남긴 짤막
한 墓碑銘(묘비명)(epitaph)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저기 엄벙덤벙 실컷 허송세월하다가 내 이
럴 줄 알았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와 같이 누구나 태어나서 일생 마음속에 건강하

게 오래 살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갈망하며 노력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죽기 마련이지
만 그 소원을 버나드쇼처럼 성취한 사람은 드물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은 마음이 없이 찰라찰
라 마음 밖의 저러한 가치와 좋고 나쁜 경계를 쫓아
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결국엔 허망하고 후회스
러운 한탄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뒷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무서운 경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건강과 부와 명예를 성취한 소수의 사람이

나 성취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이나 건강과 부와 명
예를 추구하는 자기 근본 마음을 모르고 사는 데 인
생의 큰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백년 미만이요, 富(부)도 백년미만이요,

명예도 백년미만이지만 자기의 참마음은 영원한 것
이니, 이 참마음을 알면 얻고 잃음에 물들거나 걸리
지 않고 항상 光明(광명)이 寂照(적조)하여 法界(법계)에 두
루합니다. 
이 자기의 참마음을 찾아 밝히는데 가장 수승하고

빠른 방법이 마음속에 화두를 가지고 놓지 않고 생
활하는 것입니다. 
저 건강과 부와 명예를 포기하거나 떠나서 자기

마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바로 그 근본이 자기 마음
인 줄 알면 화두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버나드쇼의 인생에 비하면 물러서지 않는 이러

한 신심으로 부지런히 화두를 들어 영원히 변함없는
자기의 참마음을 밝히고자 서원하신 임제선원 참선
불자님들이야말로 참으로 자기와 세상의 지혜로운
등불인 것입니다. 모쪼록 눈코를 쥐어 뜯고 분초를
허송 말고 참구합시다.

조사의 頌(송)에 이르시되

마음속에 쓸 데 없는 생각말고 화두 참구 하거라.
종일토록 누구 위해 바쁜 줄을 모르도다,
만약 바쁜 속에 자기의 참소식을 안다면
한 송이 붉은 연꽃이 끓는 물속에서 나오리라. 

끝으로 달마조사께서 모양 있는 것을 배척하고 단
적으로 전하신 마음의 대지혜를 위하여 졸납이 몇
수의 송으로 밝혀보겠습니다. 

흐린 물이 바다에 드니 아무 종적이 없는데
큰 바다는 보지 못하고 흐린 물만 보도다
어리석은 자 이와 같이 대도를 비방하니
우물속개구리가어찌저푸른바다의아득함을알리요. 

외도들은 총명하게 분별하나 근원을 보는
지혜가 없으니
미혹하여 항상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니
하나의 지혜가 능히 만년 어리석음을 멸해버리니
물은 파도를 떠나 있지 않고 파도가 바로 물이다.

이와 기로 분별하길 오백년이었으니
파도마다 부질없이 달리며 헛되이 보낸 사람이네
마음눈이 밝지 못하면 모두 병인 것이니
자기가 일체만법의 왕임을 알지 못하도다. 

공부자는 하나로 꿰뚫는 도를 설하시고
부처님은 일체만법이 오직 하나의 마음임을
말씀하시니
깨달은 즉 검은 연기를 보고서 문득 밝은 불 알고
미혹한 즉 불을 구하러 연기 없는 밖으로 찾도다.

사단은 착하고 칠정은 악하다니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것은 무슨 마음이던가?
마치 대에 걸린 거울에 검고 붉은 색이 나타나니
집착함도 걸림도 없이 고금에 변함없음 같도다.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그대를 위해 조사께서 곧장 가리켜 주시도다.
선과 악 본래 없는 한 마음이여!
진흙 속의 연꽃이 물에 젖지 않음이로다. 

별, 이 무엇인고? 
머리가 길어서 삼척이니 이 누구인가?
얼굴을 대하여 말없이 외발로 서있노라.

법문제공=임제선원임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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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꽃비내려도궏然無聖의뜻모르나니, 뭣고?

법공양

“한마디참구해뚫어얻으면

천마디를일시에뚫을것이니

자연스럽게분별심끊어진데앉아

조금도움직이지않고붙잡으리라”

“진흙속에서

연꽃이물들지않듯

분별속에서

참자기는오염이없다”

삽화·박구원

五祖先師嘗說 只這궏然無聖 겭人透得 歸家穩

坐 一等是打葛藤 不妨與他 打破漆桶 達磨就中

奇特 所以道 굱得一句透 千句萬句一時透 自然

坐得斷把得定 古人道粉骨碎身未足酬 一句괓然

超百億

一箭尋常落一큓하고

更加一箭已相饒로다

直歸少室峰前坐하니

겳主休言更去招하라

爲大智頌 대지혜를 위한 송
위 대 지 송

達磨劈頭與他一턡 多少걼逗괓也 帝不겛 슋以

人我見故再問 對朕者誰 達磨慈悲틽殺 又向道

不識 直得武帝 眼目定動 겘知落處 是何言說 到

這裏有事 無事拈걐卽不堪

武帝嘗披袈裟 自講放光般若經 感得天花亂墮

地變黃갏 辨道奉佛 誥詔天下 起寺度僧 依敎修

궋 人謂之佛心天子

오 조 선 사 상 설 지 자 확 연 무 성 약 인 투 득 귀 가 온

좌 일 등 시 타 갈 등 불 방 여 타 타 파 칠 통 달 마 취 중

기 특 소 이 도 참 득 일 구 투 천 구 만 구 일 시 투 자 연

좌 득 단 파 득 정 고 인 도 분 골 쇄 신 미 족 수 일 구 요 연

초 백 억

달 마 벽 두 여 타 일 찰 다 소 루 두 요 야 제 불 성 각 이

인 아 견 고 재 문 대 짐 자 수 달 마 자 비 특 살 우 향 도

불 식 직 득 무 제 안 목 정 동 부 지 낙 처 시 하 언 설 도

자 리 유 사 무 사 염 래 즉 불 감

일 전 심 상 낙 일 조

갱 가 일 전 이 상 요

직 귀 소 실 봉 전 좌

양 주 휴 언 갱 거 초

莫妄想兮好턥詳

겘知終日爲誰忙

겭知忙裡眞消息

一朶紅蓮出沸湯

막 망 상 혜 호 참 상

부 지 종 일 위 수 망

약 지 망 리 진 소 식

일 타 홍 련 출 비 탕

濁流入海無큥跡

不見大海見濁流

痴者如是謗大道

井蛙焉知滄溟悠

탁 류 입 해 무 종 적

불 견 대 해 견 탁 류

치 자 여 시 방 대 도

정 와 언 지 창 명 유

外道聰明無智慧

顚倒常離波求水

一智能滅萬年愚

水不離波波是水

외 도 총 명 무 지 혜

전 도 상 리 파 구 수

일 지 능 멸 만 년 우

수 불 리 파 파 시 수

굊氣分別五百年

波波걌走虛過人

心眼不明總是病

不識自家法王身

이 기 분 별 오 백 년

파 파 랑 주 허 과 인

심 안 불 명 총 시 병

불 식 자 가 법 왕 신

夫子說破一貫道

佛言萬法唯一心

悟卽見煙궄知火

迷卽求火煙外尋

부 자 설 파 일 관 도

불 언 만 법 유 일 심

오 즉 견 연 편 지 화

미 즉 구 화 연 외 심

四端善兮七情惡

能善能惡甚졟心

如鏡當臺胡漢現

無着無碍恒古今

사 단 선 혜 칠 정 악

능 선 능 악 심 마 심

여 경 당 대 호 한 현

무 착 무 애 항 고 금

不思善兮不思惡

爲君祖師示直指

善惡本걐無一心

泥中곝花不着水

불 사 선 혜 불 사 악

위 군 조 사 시 직 지

선 악 본 래 무 일 심

니 중 연 화 불 착 수

別,是甚졟오

頭長三尺只是誰오

對面無言獨足立이로다.

별 시 심 마

두 장 삼 척 지 시 수

대 면 무 언 독 족 립

무 제 상 피 가 사 자 강 방 광 반 야 경 감 득 천 화 난 타

지 변 황 금 변 도 봉 불 고 조 천 하 기 사 도 승 의 교 수

행 인 위 지 불 심 천 자

확 연 무 성


